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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노블리스오블리주

지금 세계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논쟁으

로 몸살을 앓고 있다. 1999년 11월 시애틀

세계무역기구(WTO) 뉴라운드 출범을 반

하는 반세계화 운동을 시작으로 2000년 다

보스 세계경제포럼, 프라하 IMF 총회, 그리

고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ASEM회의 등 국

제적인 경제회의나 정치회의 때는 어김없이

NGO들의 반세계화∙반신자유주의 운동이

일어나고 있다.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G8정

상회의 반 시위에서는 시위자가 사망하는

등 신자유주의의를 둘러싸고 극단적인 립

현상을 보이고 있다. 이런 반세계화 운동은

앞으로도계속될것으로전망된다. 

반세계화운동확산

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반 자들은 주로

NGO들과 노동조합원들이다. 이들이 세계

화를 반 하는 이유는 세계화로 인해 시장

자본주의가 강화돼 국가간∙계층간 빈부격

차가 더욱 심화되고, 자본의 세계적 이동으

로 노동의 응집력이 약화돼 노동탄압이 일

어나며, 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당한다고 생

각하기때문이다. 

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봅은《슈피겔》

지와의 회견에서 시장 자본주의의 전면적인

지배는 민주주의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

경고하고 있다. 그는 21세기에는 경제성장

보다는 재화의 사회적 재분배가 더 중요한

문제로 두될것임을상기시키고있다.

세계화에 해 무조건 반 해야 하는가?

NGO와 노동자들이 경계하는 신자유주의와

세계화를 동일시해야 하는가? 세계화는 자

본의 국제적 이동뿐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

진행되고 있다.  과거에는 지역적 문제로 국

한됐던 환경문제, 인권문제, AIDS문제, 테

러문제 등이 이제는 한 국가나 지역적으로

해결할 수 없는 범세계적인 문제로 확산되

고있다. 

특히 환경문제의 경우 초국가적으로 공

동 처하지않고서는해결할수없는문제

가 되고 있다. 지금도 지구의 재난과 전쟁,

환경파괴의 현장에서는 인종과 계층, 문화

를 초월한 NGO들의 국제적인 연 활동이

전개되고 있다. NGO들이 지구가 처한 가

난, 재난, 환경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

서는 초국가적인 연 를 필요로 한다.  자

본의세계화뿐아니라사회문제, NGO들의

활동현장과자원개발에서도세계화는나아

가고있다.

인류공존위한인식필요

이런 세계화의 현상을 시장, 정부, 시민사

회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해야 하는가?

세계화를 찬반 선택의 길보다는 오늘날 인

류가 처한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하

지 않을까. 세계화를 신자유주의 경제 이데

올로기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네트워크, 정

보, 문화, 생태와 환경문제 등에서 폭넓게

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으로 인식해야

할필요가있다. 

이제는 국가, 인종, 문화, 지역을 분리되

는 시 는 지나가고 있다. 환경파괴, 자원고

갈, 테러 및 난민의 증가 등 현 사회가 직

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화를

선택의 논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사회적 현

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. 문제는 인류

공존과 평화를 위해 세계화를 어떻게 활용

하느냐에달려있다. 

세계화시 , 
인류공존의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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